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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구성 최유라 충북 청원초등학교 교사

돈가스를 시켰는데 살아 있는 돼지가 배달되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을 뒤엎는 강렬한 이야기

사라진 저녁
권정민 그림책│창비 2022

먹음직스러운 음식 대신 살아 숨 쉬는 돼지 한 마리가 배달된 아파트. 돼지의 몸에는 너무 바빠서 

요리할 시간이 없으니 직접 해 먹으라는 식당 주인의 쪽지가 붙어 있다. 돼지를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할지 허둥대며 엉뚱한 방향으로만 돌진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모습에 

헛웃음이 나겠지만, 책장을 넘길수록 마음 한쪽이 뜨끔해질 것이다. 아파트 주민들과 우리의 모

습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손쉽게 음식을 주문하는 탓에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지고, 인간 편의를 위해 동물권과 환경이 희생된다. 그다음에 우리에

게서 사라질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서 무엇이 사라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강렬한 그림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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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를 자세히 살피며 줄거리를 예상해 봅시다.

표지와 붙어 있는 앞뒤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오늘 우리 집의 저녁 식사를 떠올리며 

우리 집 주방 풍경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비교해 보세요. 

읽기 전 활동지 학년          반          번    이름

표지 살펴보기

제목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며 읽어 봅시다. 

◆ 표지에 무엇이 보이나요?

◆ 어지럽게 흐트러진 식탁과 제목을 연결 지어 보세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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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 집에 살아 있는 돼지가 배달된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글로 설명해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아요. 상상해서 쓰거나 그려 봅시다.

책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살아 있는 닭이 배달되며 이야기가 끝납니다. 
닭은 어떻게 될지 뒷이야기를 상상해 봅시다. 

읽는 중 활동지 학년          반          번    이름

입장 바꿔 생각하기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다른 생명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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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은 후 활동지 학년          반          번    이름

제목 다시 보기

십 년 전의 저녁 식사 모습은 어땠을까요?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주변의 어른에게 물어보고 현재 모습과 비교해 봅시다. 

그림으로 그려도 좋아요!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저녁 식사 모습은 어떨까요?
상상하고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책의 줄거리를 떠올리고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 모습 현재 모습

환경


